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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seismotectonic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발생시점, 규모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적 분포 (spatial extent) 를 알아내는 법을 찾는

다. Interseismic coupling에서, 충분한 공간적 변화에 대한 관찰 기록은 seismic 

events 에서 스트레스가 형성되는 기간 동안의 단층의 locking으로 정의 된다. 

거의 또는 완전히 locked된 단층 부분은 종종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aseismic) 서서히 움직이는 지역에 둘러 쌓여져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기

록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연구에서는 역학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spontaneous seismic 과 aseismic 

fault slip을 시뮬레션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은 지진 파열 패턴과 단층 마찰의 공

간적 변화에서의 interseismic coupling에 의존하며, 지진이 발생 가능한 locked 

segments들은 파열이 지연되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slipping patch에 의해 분

리된 모델 단층의 장기간에 걸친 발달을 고려한다.  

큰 지진이 파열을 지연하는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은 이 부분들의 평균화된 

interseismic coupling과 관련이 깊다. 또한 지진이 파열을 지연하는 부분을 통과

하는 것과 interseismic coupling은 단층 마찰 특성과 단일 무 차원 물성 (single 

non-dimensional parameters) 과 관련이 있다.  

단층 시스템은 interseismic coupling 관측을 기반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이

러한 파열 패턴을 예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낮은 interseismic 

coupling을 보이는 지역들은 큰 지진의 영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번 연구에서 알 수 있다. 


